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쇠고기 이력제의 파수꾼

DNA동일성검사!
- 유전자분석실 김기범 실장

우선 DNA가 무엇인가?

DNA란 인체 및 각종 생물 등의 성장, 발육 및 기타 모든 신체의 기초가 되는 기본적인 설계도 

라고 할 수 있다. 이 설계도를 이용하여 유전적 질병에 대한 검사, 개체별 차이를 이용한 DNA동 

일성검사, 유전자를 활용한 육종 및 개량, 부모 또는 친자를 확인하기 위한 친자감별 등에 활용 

되고 있다. 이는 각종 매체나 교육 등 홍보과정 등을 통하여 DNA검사의 정확도가 소비자들에게 

널리 인식이 되었기 때문이다. 이렇게 생산 및 가공, 유통 단계별 광범위한 적용 가능성으로 소 

비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으며 마케팅 메시지 전달을 위한 가치 있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. 이는 

DNA검사 결과가 변조 불가능하고 가장 과학적으로 쉽고 빠르게 개체 일치 • 불일치 여부를 판 

별할 수 있다는 것에 기 인하며, 소비자의 신뢰 및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홍보효과를 창출한다.

그러나 무분별한 DNA검사는 예산의 낭비, 인력낭비 등을 초래할 수 있다. DNA검사 외에도 

서류, 고기의 상태 등에 대한 관능검사 등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. 이런 일반적인 검사가 끝 

난 후에 DNA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 예로 사람의 경우에도 어떤 대량 재해가 발생하였을 시 

우선적으로 그 사람의 치과진료기록, 반지나 목걸이, 착용하고 있는 옷, 키 또는 추정 몸무게 등 

을 우선하여 이를 활용하여도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DNA검사를 흐H야 예산 및 인력낭 

비를 줄일 수 있었다.

DNA동일성검사란?

살아있는 한우와 수입소를 구별하는 것은 전문가들에게는 누워서 떡먹기처럼 쉬운 일이다. 하지 

만 음식점에서 한우인지 수입소인지 구분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. 즉 비싼 돈을 주고 한우를 먹는；; 

소비자 입장에서는 속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들 때도 있다. 이런 의심을 풀어주는 방법이 

바로 DNA동일성검사다. 이 방법은 국내산 소가 쇠고기로 변하는 과정 중 축산물품질평가원이 

국내에서 ■•详노I、모든 소에서 시료를 채취하면서 시작된다. 이후 유통되는 모든 과정 즉 마트, 

정육점, 음식점, 단체 급식소 등에서 채취한 시료와 유전자 지문의 동일성을 검사하는 것이다.

만약 DNA동일성검사에서 불일치가 발생할 경邊J그 쇠고기는 이력정보를 잃어버린 어미, 아비 

소도 그 누구王 虬，날： 성체불명 쇠고기가 되는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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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NA동일성검사는 국내산 소가 쇠고기로 변하는 과정 중 축산물품질평가원이 국내에서 도축되는 모든 소에서 

시료를 채취하면서 시작된다. 이후 유통되는 모든 과정 즉 마트, 정육점, 음식점, 단체 급식소 등에서 채취한 

시료와 유전자지문의 동일성을 검사하는 것이다.

쇠고기 이력제의 파수꾼 DNA동일성검사는 소의 출생부터 가공 • 도축 그리고 식탁에 오르기 

까지의 전 과정 동안 소의 이력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되는지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

지난 2009년 6월 22일부터 쇠고기 이력제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전국 도축장에서 도축되는 모 

든 소에서 축산물품질평가사가 아주 소량의 DNA분석을 위한 시료를 채취한다. 현재 축산물품 

질평가원에는 이런 시료를 보관하고 있는데 이를 유전자은행이라고 부르며 현재 국내에서 도축 

된 약 150만두 이상의 시료를 보유하고 있다. 이를 이용하여 쇠고기의 개체이력정보를 더욱 정확 

하게 추적할 수 있게 되어 쇠고기 이력제의 신뢰도를 더욱 향상시키고 있다. □

〈그림〉단계별 절차

狼 쇠고기의 이력정보가 실제 쇠고기의 이력정보와 다르거나 원산지 등이 의심될 땐 지체 없이 부정유통신고센터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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